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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을 보며 웃음을 지어 보렴.”

뭘 하라고요? 이건 데릭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웃는 게 이상할 건 없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노력이 해로울 건 없지 

않겠니? 고개를 들고 보이는 사람마다 미소를 지어 주렴. 

웃는 사람한테 화내기는 힘든 일이니까.”

데릭은 아빠의 제안을 생각해 보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제안에 대해 기도해 보았을 때, 데릭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좋아요. 데릭은 그렇게 한번 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데릭이 버스에서 폴짝 뛰어내렸어요. 

아이들은 떼를 지어 학교 현관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데릭은 평소처럼 고개를 숙인 채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아빠가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데릭은 

생각했어요. 그냥 웃어 보자! 

데릭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어요. 형처럼 

보이는 남자아이가 데릭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적어도 한 학년이나 두 학년은 위인 것 같았어요. 

그 형은 체육복을 입은 

채로 성큼성큼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데릭은 시선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 형은 왠지 경고 

한마디 없이 자신을 

밀쳐 버릴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데릭은 노력해 

보겠다고 이미 약속한 

상태였어요.

데릭은 씩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데릭을 쳐다본 그 형도 표정이 약간 밝아졌어요. 그 

형이 옆을 지나쳐 간 후, 데릭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이제는 별로 긴장이 되지 않았어요!

데릭은 교실로 가면서 계속 더 많은 아이들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도 대부분 마주 웃어 주었어요!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웃는 얼굴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교실로 들어갈 때쯤에는 중학교도 그렇게까지 무서운 

곳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워야 할 

것도 많았고, 걱정거리도 여전히 많았어요. 하지만 웃음이 

도움이 되었어요. 데릭의 웃음을 본 다른 누군가도 기분이 

좀 나아질지 몰라요. ●

변화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38쪽으로 가서 도움이 될 만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읽어 보세요.

아빠의 제안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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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딕슨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니 켈스 선생님이 그 주의 수학 

숙제를 칠판에 적어 주시자마자 

종이 울렸어요.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아무리 해도 끝이 없을 것만 

같았어요.

“숙제는 금요일까지 제출하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핑계를 대 봤자 

소용없어요”

학생들은 모두 탄식했어요. 데릭은 

이미 뚱뚱해진 가방 안에 수학 교과서를 

욱여넣었어요.

데릭의 새로운 학교는 예전에 

다니던 학교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이제 6학년이 된 데릭은 학생들이 

정말 많은 훨씬 더 큰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수업은 더 어려웠고, 숙제도 더 

많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학교의 학생들이었어요. 몇몇 아이들은 

정말 못돼 보였어요! 데릭은 아무도 

자신을 못살게 굴지 않길 바랐어요.

데릭은 가방을 걸치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엔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데릭은 눈을 내리깔고 몸을 요리조리 

움직여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때론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상대방이 화를 낼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어땠니?” 그날 

저녁에 아빠가 물으셨어요. “좀 

괜찮아졌어?”

“별로요.” 데릭이 대답했어요.

아빠는 읽던 책을 내려놓으셨어요. 

“학교에서 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한테 

화를 낼까 봐 걱정된다고 했었지?”

데릭은 숙제를 하던 공책만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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